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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수출 이제 “훨훨 날아보자”
KOTRA, 중국 경기호조에 미국 회복세 … 석유화학․플래스틱 호조 

11월 중 국내상품에 대한 해외수요가 전년동기대비 16-18% 가량 늘어 2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플래스틱제품 및 타이어 등이 전반적인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OTRA(대표 오영교)가 해외 바이어 452사와 해외주재 상사 279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3년 

11월 해외 각국의 수입수요는 전년동기대비 9-10%의 증가율을 보이고, 국내상품에 대한 수요는 16-1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으로의 화학 원료 수출증가가 지속되고 시장도 안정적이며,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는 산유국들의 경제개

발 계획 추진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석유화학제품은 11월 수출이 최소 10% 이상 증가하

며 매우 호조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플래스틱제품 역시 미국에서 각종 소재의 플래스틱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산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대형 프로젝트가 진해되고 있는 중국수출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역시 매우 

호조를 띨 것으로 예상됐다.

타이어 수출은 미국 완성차 생산기업에 납품용 OEM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독일, 영국 등 EU 주요국에 

대한 한국산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5-10% 증가하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석유화학제품은 북미 지역에서, 플래스틱제품은 일본에서, 그리고 타이어는 구소련에서 각각 다른 지

역에 비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KOTRA 관계자는 “중국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시장 및 세계 IT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

되고 있으며 연말 세일에 대비한 수입수요 확대도 예상돼 전체적으로 2002년 11월의 수요호조에 따른 기술적 

반락 및 원화의 평가절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16-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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